
붙임5  복지포털사이트‘복지로’확대 개편

□ 개요

○ (배경) 복지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재정누수 사례 신고 과정에

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채널 개설

○ (사업내용) 복지정보 안내․신청 뿐 아니라, 도움신청․부정수급

사례 신고도 가능한 원스톱(one-stop) 포털로 확대 개편

* (기존) 21개 부처 복지정보안내․신청

→ (개편) 도움신청․부정신고 코너 신설,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기능 도입

* 정부 포털 최초로 부정수급 익명신고 기능 도입, 참여 활성화 유도

□ 정책성과

○ 국민참여포털 운영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누수 방지

○ 개편 후 일 평균 방문수는 13,654건(‘15.10월)으로 개편 전(’14년 12월

10,538건)에 비해 약 30% 증가

□ 지자체 협조사항

○ 관내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현수막, 포스터, 리플렛, 배너광고 등 

온·오프라인 홍보 협조

○ 집중 발굴·지원 기간 동안 ‘복지로’를 통해 신청된 사례에 대해 

적극 도움 지원

❖ (도움신청) ‘15. 1월 일평균 접수 3.1건→ 10월 5.7건으로 신청 건수 증가,
신청 사연(1,839건) 중 560건(30%)에 대해 긴급지원․민간 후원 등 연계

❖ (부정수급 신고) ’15.1월 일평균 접수 1.2건 → 10월 2.7건으로 신고 증가,

접수된 609건 중 503건 조사 완료. 이 중 69건 부정확인(14%)

* 익명신고는 ’14.12월(시범오픈) 일평균 접수 0.4건 → 10월 1.8건으로 신고 활성화에 기여



□ 주요 신청사례 현황

○ 도움신청 사례

○ 부정수급 신고 사례

◈ 부정수급 익명신고 사례 

신고인은 부정수급 피신고인과 직장동료로서, 동료가 소득을 낮게 신고

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,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‘복지로 익명신고’ 

코너에 글을 올림 (‘14.11월, 경남)

⇨ 신고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피신고인의 통장거래 확인 결과, 신고

소득을 초과하는 추가소득(500여만원)이 확인되어 환수 조치(‘15.7월) 

◈ (사례 1) 이웃(가족)이 도움 신청 

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박00씨(62세)는 1년 전까지 유지되던 기초수급자 

자격이 박탈되었음.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면서 근로능력이 없음을 

확인하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, 병원 방문에 

두려움을 느끼고 외부와의 접촉도 거부하고 있던 상태였음. 박씨의 매형이 

복지로 도움신청 코너(이웃신청)에 이러한 사연을 올림. (‘14.12월, 부산)

⇨ 가족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를 설득하여 긴급 입원절차를 진행하고, 퇴원 후 

근로능력평가 진단서 확인을 통해 맞춤형 급여지원(생계․주거급여), 의료급여 

2종에서 1종으로 상향. 지속적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사례관리 중  

◈ (사례 2) 본인이 도움 신청  

어머니의 의료사고로 직장을 그만두고 간호를 하였으나, 어머니 사망 후 

재취업이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. 자활센터에 다니고 있으나, 주거 

공간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연을 ‘도움신청’ 코너에 올림. (‘15.10월, 충남)  

⇨ 우울증으로 꾸준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신청인에게 ‘차상위 건강

보험 본인부담경감’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, 주거급여 신청 안내. 

지자체 ‘희망복지지원단’ 사례관리 대상자로 의뢰하였으며, 우체국 공익

재단 주거비 지원신청도 의뢰할 예정임


